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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4. 28.(금) 배포즉시 2023. 4. 28.(금)

미국 에너지부와 
원전 협력, 청정에너지 공조 강화에 합의
- 청정 전력 활용, 기업 원전 협력, 청정에너지 확대 협력 강화 -

□ 양국 에너지장관은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을 개최, 청정에너지, 기후대응 
및 에너지 안보 공조 강화에 합의;

 ➊ 양국의 경제전반에서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에너지정책대화(Energy 
Policy Dialogue)를 통해 정책, 기술개발, 상용화 및 보급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➋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 상용화, 보급 협력 확대 및 
한-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청정에너지 가속화 및 탈탄소 기대

 ➌ 양국이 공동으로 재원조달 수단 활용, 원전발주국 역량 강화, 원자력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원전 개발과 보급을 확대시키기로 재확인

 ➍ 상호 협의한 분야에 전문가들 간의 인력 교류, 투자 및 연구개발(R&D) 
협력을 통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4.25~28) 
계기, 4월 27일 오후 美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금일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4월 26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청정에너지 확산과 원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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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 주요내용 」

➊ 에너지정책 공조
 

이 장관은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동맹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서는 각 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Clean 
Energy)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양국의 국제공조를 제안하였다.

양국 장관은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며, 산업,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핵심
광물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 공동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의 경제 전반에서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
(Energy Policy Dialogue)를 통해 정책, 기술개발, 상용화 및 보급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양국의 정책‧인력‧정보 교류 등 에너지효율 향상 
부분도 정책공조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의 주요 
협의체인 MSP* 등을 통해 한미를 포함한 우호국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석유‧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 : 美 국무부 주도로, 민간의 핵심광물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MSP 발족(‘22.6월)

➋ 기술 및 실증 협력

이 장관은 수소, 배터리 재활용, CCUS,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양국의 미래 산업으로서 
수소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
허브 구축, 수소충전소 확충 등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측 관심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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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소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 정립의 구체적 논의와 양국의 수소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적 협력과 국제파트너십에서의 공조를 
제안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 상용화 및 보급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및 보급을 진흥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미국에 투자할 우리 기업이 美 에너지부의 금융프로
그램(LPO*)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미측의 관심을 당부하고, 무역보험공사와 
LPO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LPO(Loan Programs Office) : 美 에너지부 내 인프라 자금지원 전담 조직으로 첨단기술 차

량 제조, 차세대 청정에너지, 탄소 처리 사업 등을 위한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3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300억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중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LPO 간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 금융지원 협의 중

또한, 수소, 재생, CCUS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이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美 에너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➌ 원전협력

이 장관은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
지고 있다며, 최근의 한미 원전 기업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금번 양국 SMR 및 원전연료 관련 기업들간 MOU 
체결을 환영하며, 향후 양국 기업간 SMR 분야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 
진출, 원전연료 안전망 강화 등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SMR) ①(韓)한수원-SK-(美)테라파워: 운영·관리 및 엔지니어링 참여, ②(韓)두산E-수은-(美)뉴스

케일: 마케팅 협력 및 공급망 활용, ③(韓)현대건설-무보-(美)홀텍: 신시장 개발 및 공동사업

(원전연료) (韓)한수원-(美)센트러스: 원전연료 수급협력



- 4 -

양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양국이 공
동으로 △재원조달 수단 활용, △원전발주국 역량 강화,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민간 원전의 책임
있는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➍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촉진

또한, 양 장관은 지속적인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기술개발, 실증 지원을 
위해 상호 협의한 분야에 전문가들간 인력 교류, 투자 및 R&D 협력을 통한 
청정에너지파트너십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 계기 워싱턴 D.C.에서 25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서 SMR, 원전연료, 수소, CCUS,

풍력 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과 관련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이 자리가 양국 기업간 활발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강조
하고, 이러한 협력 분위기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속적
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호성 (044-203-5650)

담당자 서기관 유재영 (044-203-5125)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5330)

담당자 사무관 전성철 (044-20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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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관급 한미 에너지정책대화」 공동 발표문 (원문)

Joint Press Release on Minister Lee and Secretary Granholm Commit to 
Strengthening Clean Energy Cooperation

The Republic of Korea (ROK)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Lee 
Chang-Yang and the United States (U.S.) Secretary of Energy Jennifer M. Granholm 
met for the ROK-U.S. Ministerial Energy  Policy Dialogue (EPD) to strengthen 
bilateral cooperation on clean energy, climate, and energy security.  

The meeting promoted bilateral collaboration across the three pillars of EPD–
policies and planning; technologies and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and 
deployment– in support of the two countries’ economy-wide decarbonization efforts.

Minister Lee and Secretary Granholm discussed strengthening clean energy 
technology supply chains as well as collaboration on clean energy technology 
demonstrations and deployment.  The two affirmed the need to promote clean energy 
partnerships through people-to-people exchanges, investments, and R&D cooperation 
between expert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cknowledged that bilateral 
cooperation can also be expanded to coordination in multilateral forums in which the 
U.S. and ROK are active, such as the G20, APEC and the Clean Energy 
Ministerial/Mission Innovation.. Additionally, Minister Lee and Secretary Granholm 
reiterated the commitment of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to cooperate in 
nuclear markets in third countries.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nd the ROK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cognize the critically important role of private industry to foster innovation 
and technology deployment, promote joint demonstration projects, and expand clean 
energy jobs and looks forward to engaging with a range of private and public 
stakeholders to advance clean energy and decarbonization efforts.


